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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치아 외상에 대한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이제우∙이광희∙라지영∙안소연∙김윤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상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아외

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지역 초등

학교 교사 231명에게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치아외상 교육현황 및 태도,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교육을 받은 교사는 15.2%에 불과하였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교사 스스로도 치아외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 방식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직접 교육을 선호하였다. 사례를 통한 평가에서는 문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응급상황시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식수준이 대체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전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및 교사들에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주요어: 치아 외상, 초등학교 교사, 인식도

국문초록

Ⅰ 서 론

신체 활동은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

다1). 하지만 활발한 신체 활동만큼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완전

히 성숙하지 않아 넘어짐 등에 따른 안면부 외상 위험에 항상

직면해 있으며 안면부 외상 중에서는 치아외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3). 치아의 손상은 손상 받은 치아의 치수괴사,

계승 영구치배의 손상, 치아의 상실 및 부정교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안면부 손상은 악

골 발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모의 손상과 함께 정신적

인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4). 치아외상이 가장 빈번한

시기는 8세에서 11세 학령기 아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는

학령기 어린이의 치아 외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 중 하나

이다5,6). 

손상 받은 치아의 예후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치료 여부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함께 한 부모나 선생

님들의 역할이 각별히 중요하다7).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교사들

의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보고하고 있고8-11) 국내에

서도 이 등12)과 윤 등13)이 부산지역 초등교사와 광주지역 초중

고 교사들의 지식수준이 미흡함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Sae-Lim과 Lim14)에 의하면 치아외상에 대한 낮은 지

식수준과는 달리 교사들의 치아외상 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으며 실제로 Al-Asfour 등15)은 치아외상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사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인식도를 크게 높였음을 보고하고

있어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린이 치아외상 합병증

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초등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

상 교육내용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지

역 초등교사들의 치아외상에 관한 교육현황 및 지식수준을 조

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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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재료 및 방법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231명으로부터 치아외

상에 대한 현재 교육현황과 어린이의 치아외상 상황에 대한 조

치방법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통하여 치아외상에 대한 태도

및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지 별첨)

설문지는 이 등12)과 윤 등13), Chan 등16)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 현

황 부문을 추가 조사하였다. 문항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치아외상 교육현황 및 태도,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지식수준 순서로 되어있으며 폐쇄형 질문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 통계처리를 거

쳐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항목간의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및

Fisher의 정확 검정을 이용, 유의수준 5%에서 비교분석하였다. 

Ⅲ 연구 성적

1. 일반 사항(Table 1)

전체 231명의 응답자 가운데 67.1%가 여자 교사들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으로는 5년

미만 근무한 교사가 33.3%로 가장 많았다.

2. 치아외상 교육 현황 및 태도(Table 2)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27.3%였고

67.1%의 교사가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치과의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그 중 77.4%는 30분이내의 거리에 있다고 응답

하였다.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은 주로‘TV, 인터넷 등 대중매

체에서 얻는다(61.5%)’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의 외

상에 대해 교육받은 교사와 어린이의 치아외상에 대해 교육받

은 교사의 비율은 각각 25.1%와 15.2%였다. 97.0%의 교사

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하다는데 동의하였고 치아외상 교육을 실시한다면 그 방식으로

‘인근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출장교육(48.5%)’을

선호하였다.

3.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조사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조사에 대한 설문(Table 3) 중 2학년

여아의 치아파절에 대한 내용의 질문에서 외상 치아가 영구치

인지 유치인지에 대하여 55.4%가 영구치라고 답하였고 이는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Table 4) 경력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Table 5). 땅

에 떨어진 치아의 조각 처치에 관한 질문에서는‘흐르는 물에

씻어서 치과로 가져간다’는 응답이 49.8%였으며‘우는 아이

혀 밑에 넣어서 치과까지 운반한다’는 응답도 43.3%에 달하였

다. 치아가 파절된 학생에 대한 처치에서는 75.8%의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하고 즉시 치과로 데려간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information
Information N (%)

Gender
Male 76 (32.9)
Female 155 (67.1)

Age
20 ~ 29yrs 75 (32.5)
30 ~ 39 94 (40.7)
>40 62 (26.8)

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5yrs 77 (33.3)
5~10 53 (22.9)
10~20 58 (25.1)
>20 43 (18.6)

Table 2. Results of education questions
Question N (%)

Dental trauma experience
Yes 63 (27.3)
No 168 (72.7)

Nearest pediatric dental clinic
Known 155 (67.1)
Unknown 76 (32.9)

Time to nearest pediatric dental clinic
< 30 min 120 (77.4)
30~60 29 (18.7)
> 60 6 ( 3.9)

Source of information
TV, internet 142 (61.5)
Publication 6 ( 2.6)
Individual experience 67 (29.0)
Education 16 ( 6.9)

First-aid education in general
Yes 58 (25.1)
No 173 (74.9)

Education in dental emergencies
Yes 35 (15.2)
No 196 (84.8)

Necessity for receiving education
Need 224 (97.0)
No need 7 ( 3.0)

Education system preference
Office of education 39 (16.9)
Dentist 112 (48.5)
Publication 78 (33.8)
Other 2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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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는‘즉시 치과에 가도록 한다’를 선

택한 비율이 97%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치아 완전탈구에 대한 질문에서는 23.8%의 교사만이 치아를

찾아서 제 자리에 집어넣겠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재

식 전 처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61.9%의 교사가‘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치아가 탈구된 학생에 대한 처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79.2%의 교사가‘치아를 찾아 학생을 치과로 데려간다’고 응

답하였으며 유치의 재식 필요여부에 관해서는 58.5%가‘아니

오’라고 응답하였다.

4.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조사

탈구된 치아를 치과로 가져오는 동안 보관하는 매체에 대해

묻는 설문(Table 7) 중 정수된 물에 대해서는 46.8%가 부적절

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독된 솜에 대해서는 62.3%가 부적절하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

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8). 생리 식염수에 대해서는

73.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이온 음료에 대해서는

8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컨텍트렌즈액에 대해서는

77.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

험이 없는 교사에서 오히려 유의하게 높았다. 알코올에 대해서

Table 3. Results of the knowledge questions 
Question N (%)

Tooth distinction
Permanent 128 (55.4)
Primary 103 (44.6)

Fractured tooth
In the mouth of crying girl 100 (43.3)
Throw away 1 ( 0.4)
Wash and go to dental clinic 115 (49.8)
Unknown 15 ( 6.5)

Student care (fracture)
Drink warm water and rest 18 ( 7.8)
Call her parents after class 1 ( 0.4)
Send her nurse-teacher 37 (16.0)
Immediately go to the nearest dental clinic 175 (75.8)

Student care (luxation)
Feel teeth with teacher's finger 0 ( 0.0)
Extract 1 ( 0.4)
Observe 6 ( 2.6)
Immediately go to the nearest dental clinic 224 (97.0)

Replanting of avulsed tooth
Yes 55 (23.8)
No 176 (76.2)

Avulsed tooth
Toothbrushing 6 ( 2.6)
Washing 143 (61.9)
Rubbing alcohol 25 (10.8)
Unknown 57 (24.7)

Student care (avulsion)
Bite handkerchief 36 (15.6)
Give tooth to the student to take home 2 ( 0.9)
Take him to the dental clinic with tooth 183 (79.2)
Unknown 10 ( 4.3)

Replanting of primary tooth
Yes 22 ( 9.5)
No 135 (58.5)
Unknown 74 (32.0)

Table 4. Analysis of knowledge questions according to education
Education No education

Variable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p
(%) (%)

Tooth distinction 74.3 52.0 0.0151

Fractured tooth 57.1 48.5 0.3441

Student care (fracture) 80.0 75.5 0.5251

Student care (luxation) 100.0 96.4 0.5982

Replanting of avulsed tooth 25.7 23.5 0.8301

Avulsed tooth 62.9 61.7 0.9001

Student care (avulsion) 68.6 81.1 0.0921

Replanting of primary tooth 71.4 56.1 0.0911

1 chi-square test, 2 Fisher's exact test

Table 5. Analysis of knowledge questions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Variable
< 5yr 5~10 10~20 > 20

pcorrect (%) correct (%) correct (%) correct (%)
Tooth distinction 41.6 56.6 67.2 62.8 0.017
Fractured tooth 46.8 54.7 48.3 51.2 0.829
Student care (fracture) 76.6 73.6 79.3 72.1 0.830
Student care (luxation) 97.4 94.3 100.0 95.3 0.322
Replanting of avulsed tooth 22.1 17.0 25.9 32.6 0.329
Avulsed tooth 49.4 67.9 62.1 76.7 0.019
Student care (avulsion) 75.3 84.9 81.0 76.7 0.567
Replanting of primary tooth 64.9 47.2 55.2 65.1 0.161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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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83.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신선한 우유에 대해서는

74.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담당학생의 치아 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치아 보관 매체 선택에

있어서 치아외상 교육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간의 정

답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able 9) 경력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0).

Ⅳ 총괄 및 고찰

본 조사는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치아외상에 대한 교

육현황과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31명의 응답자 중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는

63명(27.3%)이었는데 반해 치아외상의 응급처치 교육경험을

가진 교사는 35명(1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의 부산12)이나 12.5%의 광주13)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교

사의 99.4%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홍콩16)과 91%의 영국17)과

는 큰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의 치아외상 발생시 일반적으로 가까운 치과에서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손상받은 치아를 처치하는데

있어서 유치열기와 초기 영구치열기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가 필요하다. Hamilton 등18)은 영국의 일반 치과의사들이 청소

년기 치아치조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우려하였고,

Table 6. Analysis of knowledge questions according to trauma experience
Experience No experience

Variable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p
(%) (%)

Tooth distinction 58.7 54.2 0.5341

Fractured tooth 50.8 49.4 0.8511

Student care (fracture) 76.2 75.6 0.9251

Student care (luxation) 95.2 97.6 0.3472

Replanting of avulsed tooth 36.5 19.0 0.0061

Avulsed tooth 65.1 60.7 0.5431

Student care (avulsion) 74.6 81.0 0.2891

Replanting of primary tooth 58.7 58.3 0.9571

1 chi-square test, 2 Fisher's exact test

Table 7. Tooth storage medium questions

Media
N Correct answer 

Adequate Inadequate (%)
Clean water 123 108 46.8
Disinfected cotton 87 144 62.3
Normal saline 170 61 73.6
Sports drink 26 205 88.7
Contact lens solution 53 178 77.1
Alcohol 39 192 83.1
Fresh milk 171 60 74.0

Table 8. Analysis of tooth storage medium questions according to trauma
experience

Experience No experience
Variable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p

(%) (%)
Clean water 52.4 44.6 0.294
Disinfected cotton 74.6 57.7 0.018
Normal saline 77.8 72.0 0.377
Sports drink 84.1 90.5 0.174
Contact lens solution 58.7 83.9 0.000
Alcohol 85.7 82.1 0.519
Fresh milk 84.1 70.2 0.032
chi-square test

Table 9. Analysis of tooth storage medium questions according to education
Training No training

Variable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p
(%) (%)

Clean water 48.6 46.4 0.8151

Disinfected cotton 65.7 61.7 0.6541

Normal saline 85.7 71.4 0.0771

Sports drink 91.4 88.3 0.7752

Contact lens solution 65.7 79.1 0.0831

Alcohol 80.0 83.7 0.5931

Fresh milk 77.1 73.5 0.6481

1 chi-square test, 2 Fisher's exact test

Table 10. Analysis of tooth storage medium questions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Variable
< 5yr 5~10 10~20 > 20

pcorrect (%) correct (%) correct (%) correct (%)
Clean water 50.6 37.7 46.6 51.2 0.469
Disinfected cotton 64.9 67.9 56.9 58.1 0.577
Normal saline 67.5 69.8 77.6 83.7 0.204
Sports drink 84.4 83.0 96.6 93.0 0.057
Contact lens solution 77.9 73.6 82.8 72.1 0.560
Alcohol 85.7 81.1 79.3 86.0 0.710
Fresh milk 75.3 71.7 69.0 74.0 0.531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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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opoulou와 Duggal19)도 일반치과의사의 초기 영구 전치부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고 현

장 인근에 소아치과가 있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유치열기와 초기 영구치열기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소

아치과에서 처치하는 것이 외상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이고 지

속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소아치

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서 위치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교사는

67.1%였고 소아치과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

에서는 응답자의 77.4%가 30분 거리에 위치한다고 답하였다.

농어촌 및 소도시가 많아 소아치과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되

는 전라북도의 환경에서도 교사들에게 소아치과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잘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소아치과의사의 치료

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아 외상에 관한 지식은 주로‘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61.5%)’를 통해 간접적으로 습득하거나‘경험에 의해

(29%)’비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으며‘교육청이나 보

건소 등의 기관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통하거나‘아동보건관련

서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은 각각 6.9%와 2.6%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교육체계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교

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97%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여 교사 스스로도

치아외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그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Feldens 등20)은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치아외상에

대한 낮은 인식도의 원인으로 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부

족을 꼽았고 그 해법으로는 전문가의 강의를 선호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러 교육방식 중‘인근 보건소 소

속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출장교육(48.5%)’을 가장 많이 선택

하여 전문가에게 직접 교육받는 방식을 선호하였고‘치아외상

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학생들과 함께 반복 시

청(33.8%)’, ‘교육청 주관 연수를 통한 교육(16.9%)’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으로‘보건교사를 통한 교육’, ‘대학병원

전문의 이상으로부터 교육’이 있었다. 치아외상에 대한 인식도

를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전문가의 강의와 유인물, 광고 전단, 벽

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21-24). 치아외상시 대

처법에 대한 통일된 행동강령(protocol)을 마련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치아손상으로 인한 합

병증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25). 또 소방안전청에서 공

공기관에 대해 매년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는 것처럼 관할

부처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조사에서는 치아 파절, 치아 탈구, 치

아 완전 탈구의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

치방법을 선택하게 하였다. 첫 번째 상황인 치아 파절의 예후는

파절의 범위, 치아의 성숙 정도에 따라 다양하여 전문가의 진단

과 처치가 필수적이다2). 따라서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파절편을

씻어서 즉시 치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치아를 버린다거나

치수노출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

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완전탈구가 아닌 이상 치아 조

각은 굳이 타액에 보관한다고 우는 아이 입안에 넣을 필요가 없

으며 오히려 외상으로 인해 놀란 아이가 삼키거나 파손할 우려

가 있다. 

두 번째 치아 탈구의 상황에서 응급 처치의 지연은 탈구된 치

아에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26). 따라서 즉시 치과에 가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쉬는 시간마다 흔들어보거나 치아를

뽑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

세 번째 완전탈구 치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식이 이상적

이나, 그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상치아의 치주인대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7,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식을 시

도하겠다는 응답은 23.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완전 탈구 치

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약간의 지식은 있더라도 소극적

인 태도로 인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재식을 못하는 경우는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씻

어내는 것이 적절하며 알코올이나 칫솔로 문지르는 것은 치주

인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완전 탈구된 치아의 구강 외 노출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손수건을 물려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다친 학생을 집에 보내는 등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바람직

하지 않다. 

탈구된 치아 보관에 적절한 용액은 치주인대와 치수의 치유

를 허용하기 위해 체액과 유사한 삼투압과 pH를 유지할수록 좋

고 응급상황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29).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보관용액으로는 타액, 우유, 생리식염수 등이 있다. 제시

된 문항 중 물은 세포환경과 삼투압에서 차이가 있으며 소독된

솜은 건조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온 음료는 광고 등을 통해 알

려진 것과는 달리 낮은 pH와 높은 삼투압을 가지고 있는 제품

들이 있으며30) 알코올은 치주인대 세포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컨텍트렌즈액은 주성분이 멸균 생리식염수인데다 근래에

외모와 멋을 중시하는 풍조 하에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컨텍트

렌즈 착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여서 휴대성 또한 뛰어나다. 하지

만 컨택트렌즈액을 이용한 실험들에서 치주인대세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순수 생리식염수와 달리

보존제, 단백용해제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

고 있다29,31).

일반적으로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해당

경험을 통해 체득한 다소간의 지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들도 응급 상황시

대처에 대한 큰 맥락은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

며 어린이와 오랜 시간 지내며 경력이 쌓인 교사들 역시 직간접

적인 지식을 다소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Sae-

Lim과 Lim14)의 조사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치아외상 지식수준

에 일부 기여한다고 나타났고, Feldens 등20)의 조사에서도 교

사의 경력과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 치아외상 교육여부가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Al-Jundi 등22)의 보

고에서는 교사의 경력이나 치아외상 경험은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수준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나 치아외상 교육은 긍정

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윤 등13)의 국내연구에서는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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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력이나 남녀간 응답의 차이가 있었으나 담당학생의 치

아외상 경험, 치아외상 교육여부 등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본 조사에서도 전술한 세 가지 항목이 지식수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으나 몇 가지 개별항목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텍트렌즈액에

대해서는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없는 교

사들보다 오히려 유의하게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경험

을 통해 생긴 약간의 지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주성

분이 생리식염수라는 점에만 착안하여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설문에 대한 답을 분석하여 얻

은 결과로 제시된 문항을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제

한이 있었으며 응답 결과를 통해 집단별 지식차이를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본 조사의 부족함을 보완 수정하여 전

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방식과 교육내용을 객관적

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밖에 교사들에

게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

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적합한 치아외

상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치아외

상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교육현황을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라북도 교육

청 소속 초등교사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북도 초등교사들 중 낮은 비율(15.2%)만이 치아외상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공식적인 교육 대신 주로 대중매

체를 통해 치아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2. 대부분의 교사들이(97%)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선호하는 교육 방식은 해당 분야

의 전문가를 통한 직접 교육이었다.

3. 파절치아의 처치에 대한 질문의 경우 49.8%의 낮은 정답

률을 보였으며 완전탈구 치아의 재식을 시도하겠다는 교

사도 23.8%에 그치는 등 문항 간에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교사들의 전반적인 치아외상 지식수준은 응급상황에 대처

하기에 불충분한 편이었다. 

4. 담당학생의 치아외상 경험, 기존의 치아외상 교육, 교직

경력이 영구치와 유치의 구분이나 재식 전 처치, 치아 보

관 매체 중 우유에 대한 선택 등 몇 가지 개별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전반적으로 치아외상 지식수준

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외상에 대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비율은 낮고 기존의

직간접적인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교사들 스스로 교육 필요성

에 공감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사들의 현 상황에서 치아 외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치아 손상 상황

별 대처요령과 치아 보관 매체 선택 등 교육 프로그램의 정비와

더불어 전라북도 초등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이나 피드백

에 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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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것은? (      )
①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며 휴식을 취하게 한다
② 수업이 끝나고 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다
③ 학교 보건교사에게 직접 치료받게 한다
④ 부모에게 연락하고 즉시 치과로 데려간다

�수업시간 중 4학년 소년이 얼굴을 책상에 부딪혀 앞니가 심하
게 흔들리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조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쉬는 시간마다 괜찮은지 직접 흔들어본다
② 삼킬 우려가 있으니 뽑아서 치과에 가져간다
③ 앞니로 씹지 못 하도록 하고 지켜본다
④ 즉시 치과에 가도록 한다

�체육 시간 중, 6학년 어린이가 입주위에 손상을 입었다. 입안에
서 피가 나고 앞니가 없어진 것이 발견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없어진 치아를 찾아서 제 자리
에 집어넣겠습니까? (      )
① 시도하겠다 ② 시도하지 않겠다

만약 땅에 떨어진 치아를 제 자리로 집어넣어야 한다고 결심하셨
다면 넣기 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
① 칫솔로 치아 전체를 깨끗이 닦는다
② 흐르는 물에 씻는다
③ 알코올로 소독한다
④ 모르겠다

만약 선생님이 그 자리에 치아를 다시 넣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면
학생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친 학생을 양호실로 옮기고 손수건을 물려 지혈시키고 안정

을 취하게 한다
② 치아를 찾아 집에 가져가라고 준다
③ 치아를 찾아 학생을 치과로 데려간다
④ 모르겠다

빠진 치아가 유치일 경우에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치아 보관 매체에 대한 질문

치아를 치과로 가져오는 동안 보관하는 매체로 다음 보기들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가해주십시오. 
정수된 물 (      )
① 적절 ② 부적절

소독된 솜 (      )
① 적절 ② 부적절

생리 식염수 (      )
① 적절 ② 부적절

이온 음료 (      )
① 적절 ② 부적절

컨택트 렌즈액 (      )
① 적절 ② 부적절

알코올 (      )
① 적절 ② 부적절

신선한 우유 (      )
① 적절 ② 부적절

어린이 치아외상의 대처법에 관한 설문

본 설문은 어린이의 치아 손상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정도 및 교육현황 등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성실한 답변은 향후 어린이들의 치아외상 후유증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 사항
성별 (      )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      )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경력 (      )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0~20년 ④ 20년 이상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 현황 및 태도
교사 재직 중 선생님의 학생이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한 적
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치과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그 곳은 자동차로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      )
① 30분 미만 ② 30~60분 ③ 1시간 이상

치아 외상에 관한 지식은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      )
①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② 아동 보건 관련 서적
③ (자녀나 조카 등) 경험에 의해
④ 교육청이나 보건소 등의 기관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교사 재직 중 혹은 교육대학 재학 중 학생들이 다쳤을 경우 적절
한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교사 재직 중 혹은 교육대학 재학 중 어린이의 치아외상 대처법
에 대해서 교육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아외상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만약 치아외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
겠습니까? (      )
① 교육청 주관 연수를 통한 교육
② 인근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출장 교육
③ 치아외상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학생들과 함

께 반복 시청
④ 기타의견 (                                                 )

사례를 통한 지식수준 조사

�2학년 여아가 운동장에서 놀다가 철봉에 부딪혀 아래 앞니가
부러져 울고 있다.

손상받은 치아는 어떤 치아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      )
① 영구치 (어른니)     ② 유치 (젖니)

땅에 떨어진 치아 조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① 우는 아이 혀 밑에 넣어서 치과까지 운반한다
② 오염되었으니 버린다
③ 흐르는 물에 씻어서 치과로 가져간다
④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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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ON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IN A GROUP OF JEON-BUK PROVIN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Je-Woo Lee, Kwang-Hee Lee, Ji-Young Ra, So-Youn An, Yun-Hee Ki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ttitude and knowledge level of a group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The sample consisted of 231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and data was collected by means o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surveyed the teachers’general information, attitude on the dental trauma education, knowledge of manage-

ment of tooth fracture, luxation, avulsion and tooth storage media. Only 15.2% of the teachers had received

dental first aid treatment education, but 97% were favorable to receiving educat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

ences among the questions, insufficient knowledge and awareness of th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y

were shown in the majority of teachers.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ion strategies and programs for improv-

ing the awareness of immediate management of traumatic dental injuries are necessary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province.

Key words : Traumatic dental injury, Elementary school teacher, Awarenes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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